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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5. 18.(월)

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 표시 국제 기준 논의 주도

 -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구체적 지침 마련 우선 필요성 강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표시분과 회의(5.11.~5.15., 캐나다 오타와)에 참석해 우리나라 식품 표시 

기준과 산업계 입장을 국제 기준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68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관계자 총 284명이 참석하였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1962년 FAO·WHO가 공동 설립하여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기구

 우리나라는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PAL, Precautionary 

Allergen Labelling) 표시 기준 마련 ▲비상 상황 시 식품 표시 규정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내 제도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며 국제 기준 논의에 참여하였다.

 특히,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 표시 기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표현 문구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주의문구의 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참고용량*(RfD, Reference Dose) 설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규모와 

국가별 인프라 수준에 따라 알레르기 물질 분석에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험법 등 구체적인 지침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정량적 참고용량 : 섭취 시 위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노출량

 한편 전쟁‧팬데믹 등으로 식품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일부 표시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인 비상 상황 시 식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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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완화 조치가 

식품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식품 공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식품 표시 국제 기준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국제 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CODEX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글로벌 안전

기준 논의를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와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회의 관련 자료는 CODEX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문 결과보고

서는 향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https://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home/en/

    ** https://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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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회의 사진


